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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발표요지 

（１）활동내용 

어머니같은 강을 지키고,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며,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6 ・ 5 세계환경의 날에 우리는 

하얼빈시 환경보호국이 주최하는 송화강 연안의 백색쓰레기 

（발포스틸렌제 용기나 비닐봉투）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어머니같은 강을 지키고,수자원을 돌보자」라는 환경보전 

공익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하얼빈시의 환경직원이 우리에게 순환이용 가능한 모자,장갑과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고, 모두 함께 송화강변의 발포스틸렌제 용기나 

비닐봉투를 수거했습니다. 대량의 백색쓰레기로 뒤덥혀 있던 해안이 

깨끗해졌습니다. 한 학교에서 회수한 쓰레기만으로 트럭 두대 분량이 

되었습니다. 



 

 

 

（２）활동후 감상 

송화강은 우리들에게 어머니 같은 강입니다. 수자원을 지키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발포스틸렌류나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는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강으로 들어가면 하천수가 점점 

오염됩니다. 그러나 이 발포스틸렌제 용기나 비닐봉투류의 쓰레기는 

우리 인간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같은 송화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１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과 보급계발에 좀더 힘을 쏟을 것. 

２ 환경관리조례를 제정해 평상시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 

３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보급계발을 할 것. 여러가지 이벤트나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지식을 보급시킬 것. 

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어 나갈 것.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바꾸어 나갈 것. 

５ 서로 감독하면서 수자원을 파괴하는 것 같은 행위가 있으면 

지적하고,관련부서에 통보할 것. 


